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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 사고는 2007년 12월7일 아침 7시6분경 서해안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

서 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바지선이 정박 중인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14만6000t급)와 

부딪치면서 발생했다. 원유 유출량은 1만2547㎘로, 이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선박 

유류사고의 유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 유출 사고의 경우, 유출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고대응에 있어 가장 중

요한 자료로, 해안 혹은 연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해양사

고의 경우,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처럼 악천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항공기 혹은 선박을 이용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름 유출의 경우, 해상에서 수거하는 것이 비용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

에 유류 유출의 범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기름 유출 시에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광역 정보를 획득하여 대응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의 수가 상당히 늘어났다. 국내에서도 아리랑 2호가 있으며, 곧 SAR
를 탑재한 아리랑 5호도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래 그림은 광학측정의 예(그림1), 사고지점 및 사고 후 촬영영상의 영역(그림2) 및 영상 목록(Table 1)
을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인 해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나, 해석기법의 방향 수립을 위해

서 이용 가능한 전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광학적 특성의 해석을 수행하고, C밴드와 L밴드 마이크로파
영상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림 2 사고지점(노란색 점)과 사고 후 취득영상

Table 1 위성영상 목록

그림 1 2007년 12월 13일 천리포에서 ASD관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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